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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성열 기자의 CAR & TRACK｜20년만에 돌아온 럭셔리 쿠페 ‘BMW 뉴 8시리즈’

실내 모습

BMW 뉴 8시리즈는 강력한 퍼포먼스, 감성적인 디자인,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, 최첨단 편의사양 등을 갖춘 최상위 모델로 고성능 쿠페와 안락한 GT 모델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. 사진제공｜BMW

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
스포츠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
운데 BMW가 90년대를 풍미하던 럭셔
리 쿠페인 8시리즈를 20년 만에 부활시
키는새로운승부수를던졌다. BMW 8시
리즈는 강력한 퍼포먼스, 감성적인 디자
인,고급스러운실내인테리어,최첨단 편
의사양 등을 갖춘 최상위 모델이다. 자
동차 전문기자들 사이에서도 탄성을 자
아낼만큼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‘뉴
840i xDrive 그란 쿠페’를 전북 완주군
아원고택에서 전남 진도군 쏠비치까지
약 280km 구간에서 시승했다.

뀫압도적인 우아함과 역동성 갖춘 디자인
완주 아원고택에서 8시리즈를 처음

마주한 순간 BMW 특유의 짧은 오버행
과 낮은 전고 긴 휠베이스가 빚어내는
역동적인 아름다움이 고택의 고즈넉함
과 어우러져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왔다.

아드리안 반 호이동크 BMW그룹 수
석 디자이너는 8시리즈 디자인에 대해
“BMW 디자인 언어의 새로운 장을 여는
모델”이라고 설명했는데 어떤 의미인지
실물을 마주하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
다. 브랜드를 상징하는 최상위 스포츠카
는 성능 이전에 디자인의 강렬한 존재감

으로 마음을 사로잡아야하는데, 8시리
즈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성공한 것으로
보인다.

BMW 8시리즈는 크게 2도어 모델인
쿠페와 4도어 모델인 그란 쿠페 두 종류
로 나뉜다. 2도어 모델 기준 차체 크기는
전장 4845mm,전폭 1900mm,전고 1340
mm다. 시승 모델인 4도어 그란 쿠페는
쿠페보다 전장, 전고, 전폭을 각각 230
mm, 70mm, 30mm 더 키워 실내 공간
이 한층 여유롭다. 고성능 스포츠카의 성
능과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, 장거리 여행
시 안락함까지 누릴 수 있는 모델이다.

쿠페 스타일 특유의 아름다운 실루엣
을 감상하면서 차에 올랐다. 가장 눈에
띄는 것은 기어 변속기와 볼륨 컨트롤
러, 스타트·스톱 버튼 들이다. 수작업으
로 제작된 크래프티드 클래어리티(Craf
ted Clarity) 글라스로 만들었는데, 마치
크리스탈처럼 빛나며 실내를 한층 고급
스럽게 연출한다. 스포티한 감성이 돋보

이는 시트와 12.3인치 고해상 계기판도
멋스럽다. 바워스&윌킨스 다이아몬드
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된 스피
커는 사운드도 멋지지만 간접조명 역할
까지 해 시각적으로도 아름답다. 우아함
만 강조한 고급 세단과는 확연하게 차별
화된 감성의 인테리어다.

뀫감성적인 스포티함 갖춘 승차감과 성능
플래그십 고성능 쿠페 혹은 그란 쿠페

모델들은 뛰어난 퍼포먼스와 안락함이
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요소를
조화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
있다.

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뉴
840i xDrive 그란 쿠페의 최고출력은
340마력, 최대 토크는 50.9kgm이다. 특
히 최대 토크가 1600∼4500rpm라는 폭
넓은 영역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저·중·
고속 영역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가속
감을 느낄 수 있다.

정지 상태에서 100km/h까지 4.9초 만
에 도달한다. 2도어 쿠페 모델은 4.7초로
그란 쿠페보다 조금 더 역동적이다. 하
지만 제로백 4.9초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
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충분한 파워다. 인
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인 xDrive를
기본 장착해 고속 주행과 고속 코너링에
서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것도 매력적인
요소다.

전반적인 주행 감성은 스포티하면서도
안락하다. 280km라는 제법 긴 거리를
스포츠 드라이빙으로 즐겼지만 장거리
스포츠카 주행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피
로함은거의느껴지지 않았다. 또한 5075
mm라는 긴 전장에도 마치 작은 로드스
터 모델처럼 다루기 쉽다는 점도 인상적
이다. 고성능 쿠페와 안락한 GT 모델의
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.

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도 풍부하다. B
MW 첨단 안전 사양인 드라이빙 어시스
턴트 프로페셔널을 기본 적용해 안전에
대한 걱정을 덜어냈다. 막다른 골목에서
최대 50m까지 자동으로 후진해 나갈 수
있도록 도와주는 ‘후진 어시스턴트’도 추
가했다.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(RSU) 기능도 있어 서비스센터에 가지
않고서도 기능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 자
동 업데이트가 가능하다. 여기에 BMW
인텔리전트 개인비서 기능, 실시간 교통
정보 서비스 기능이 탑재된 BMW 라이
브 콕핏 프로페셔널 등도 기본 장착되어
편리함을 더했다.

완주(전북)·진도(전남)｜sereno@donga.com

퍼포먼스·안락함 OK…호텔같은스포츠카
BMW의 정점 찍은 강렬한 디자인
그란쿠페 340마력…제로백 4.9초
5075mm전장에도가벼운몸놀림
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재규어랜드로버
코리아는 올 뉴
레인지로버 이보
크 가솔린 모델
(사진)을 출시했

다. 인제니움 2.0리터 4기통 터보차저 가
솔린 엔진으로 최고출력 249마력, 최대토
크 37.2kg.m을 발휘한다. 제로백은 7.5초
다. 이전 모델보다 휠베이스가 21mm 길어
져 26리터의 추가 수납공간을 통해 여유로
운 실내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. 국
내 최초로 SK텔레콤과 협업해 인공지능 음
성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. 주행 중 목소리
만으로 편리하게 ‘재규어 랜드로버 T맵’의
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. 세 가지 트림
으로 판매하며 판매가격(개소세 인하분 적
용 가격)은 7290만∼7800만 원이다.

현대자동차가 반
려동물과 여행을
떠날 수 있는 소
형 SUV 베뉴 시
승기회와다양한

펫 아이템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‘펫 라이프
위드 베뉴 이벤트(사진)’를 진행한다. 12월
19일까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의 이벤트
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. 추첨을 통해
반려동물 패키지(TUIX PET)의 모든 아이
템이 적용된 베뉴의 4박5일간 시승(170
명), 튜익스 펫 아이템 경품(100명) 등을 제
공한다. ‘베뉴’ 시승 차량에는 반려동물을
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차량 내부도 쾌적하
게 유지하는 전용 시트, 반려동물 하네스
(가슴줄), 동승석·2열시트·트렁크 커버 등
이 포함된 ‘반려동물 패키지(TUIX PET)’
를 장착했다. 원성열 기자

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가솔린 출시

현대차 ‘펫 라이프 위드 베뉴’ 이벤트


